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체크포인트 

 

 

 

기업분석ㅣ2026.10.08 

 

 

 

KOSDAQㅣ제약과생물공학 

대봉엘에스 (078140) 

고성장 Beauty, 가시화되는 Pharma 

 

 

 

■ 화장품·의약품 소재에서 의료기기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중인 소재 전문기업: 1,200종 이상의 화장품 소재와 원료의약품 사업을 기반으로 개량

신약·바이오 원료·의료기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종속기업 P&K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및 효능 검증 역량도 보유 

■ 화장품 소재 고성장과 P&K 수익성 회복이 최근 실적 개선을 견인: 1H26 화장품 소재 매출액은 396억원(+28.8% YoY)으로 연결 매출의 

63%를 차지했으며, 2Q26 P&K도 매출액 66억원(+20.1% YoY), 영업이익 15억원(+83.0% YoY)을 기록하며 이익 레버리지 확인 

■ 하반기 고부가 화장품 소재 상용화와 Pharma 사업화가 추가 성장동력: 코스맥스·한국콜마와 각각 공동개발한 Lipid Gum과 HRP-NMN의 

상용화가 기대되며, 개량신약 기술이전과 아질사르탄·GLP-1 API 공급 등 원료의약품 신규 파이프라인도 순차적으로 사업화 추진 중 

■ 실적 개선에도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 2026년 영업이익은 132억원(+80.1% YoY)으로 사상 최대치를 전망하는 반면 현재 주가

는 5개년 PER·PBR 밴드 하단에 위치하며, 2026F PER 6.2배, PBR 0.6배 수준으로 하반기 성장 모멘텀 가시화 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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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재와 P&K가 이끄는 실적 성장 

1H26 화장품 소재 매출액은 396억원(+28.8% YoY)으로 연결 매출의 63%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 1,200종 이상의 소재 포트폴리오와 클린·더마 중심의 R&D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사 확대

와 고부가 소재 비중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코스맥스·한국콜마 공동개발 소재의 상

용화도 기대됨. 종속회사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도 화장품 시험 수요 증가와 건강기

능식품·미용기기 등 시험영역 확대로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어, 화장품 소재와 P&K가 연결 

실적의 핵심 성장축으로 작용할 전망 

 

Pharma, 기존 API에서 고부가 파이프라인으로 성장축 확대 

1H26 Pharma 매출액은 93억원(-2.7% YoY)으로 기존 API 사업은 정체, 반면 개량신약 기술이

전과 신규 API·바이오 원료 공급 등 고부가 파이프라인 사업화로 성장축 확대 기대됨. 에피나코나

졸 공결정형·L-엘도스테인 기술이전, 아질사르탄·GLP-1 API 공급, 배지용 고순도 아미노산 개발

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화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기존 API 중심의 Pharma 사업에 신규 

매출과 수익원이 추가될 전망 

 

실적 개선에도 주가 조정,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 

2026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1,268억원(+24.3% YoY), 영업이익 132억원(+80.1% YoY)을 전

망. 화장품 소재의 고성장과 P&K의 수익성 개선을 기반으로 영업이익률은 2025년 7.2%에서 

2026년 10.4%, ROE는 7.4%에서 9.3%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현재 주가는 5개년 PER·PBR 

밴드 하단으로 2026F PER 6.2배, PBR 0.6배 수준. 신규 화장품 소재 상용화와 P&K 실적 개선, 

원료의약품 사업화 등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실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적 개선과 주가 간 괴리가 

축소되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935 876 940 1,021 1,268 
YoY(%) 12.7 -6.3 7.2 8.6 24.3 

영업이익(억원) 82 38 91 73 132 
OP 마진(%) 8.7 4.3 9.6 7.2 10.4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6 42 73 101 137 
EPS(원) 778 377 662 907 1,236 
YoY(%) 27.1 -51.5 75.5 37.0 36.3 

PER(배) 10.3 24.3 20.3 12.8 6.2 
PSR(배) 0.9 1.2 1.6 1.3 0.7 
EV/EBITDA(배) 4.9 12.4 12.5 14.3 5.6 

PBR(배) 0.8 0.8 1.1 0.9 0.6 
ROE(%) 7.6 3.5 5.8 7.4 9.3 
배당수익률(%) 0.6 0.5 0.4 0.4 0.7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6) 7,680원 

52주 최고가 13,160원 

52주 최저가 7,020원 

KOSDAQ (10/6) 919.92p 

자본금 55억원 

시가총액 851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억원 

외국인지분율 4.91% 

주요주주 박진오 외 8 인 50.93%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5 -22.9 -41.6 

상대주가 -13.8 -12.2 -45.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

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

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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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개요 

화장품·의약품 소재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온 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는 1986년 설립된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으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화장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는 소재의 연구개발·제조와 국내외 원료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인천 송

도에 위치하며 인천 남동공단과 화성 등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화장품 소재와 원료의약품

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를 통해 화장품·미용기기·건강기능식품 등

의 인체적용시험 및 효능 검증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설립 이후 원료의약품과 화장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5년 인천1공장이 

PIC/S 기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제주 제3공장 설립과 제주천연물

소재응용연구소 확장 이전을 통해 천연물 기반 화장품 소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송도 

본사 및 R&D센터 부지를 확보했으며, 2020년에는 유기농 화장품 원료 국제 인증인 COSMOS CERTIFIED를 획득하

는 등 화장품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기존 원료 공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자체 R&D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및 사업화로 사업영역

을 확대하고 있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천연·발효 소재를 비롯해 펩타이드 등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의약품 

부문에서는 기존 원료의약품 공급을 기반으로 공결정 설계, 신규염 설계, 고순도 이성질체 분리 등의 기술을 활용한 개

량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와 생체모방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기기 소재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봉엘에스의 사업구조는 자체 개발·생산 제품과 국내외 소재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상품을 고객사에 공급하는 B2B 소

재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 627억원 기준 매출액은 제품 127억원(20.3%), 상품 

366억원(58.4%), 용역 125억원(19.9%), 임대 등 9억원(1.4%)으로 구성된다.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의 제품·상

품 매출에 더해 종속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인체적용시험 등이 용역 매출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동사는 국

내외 800개 이상의 OEM·ODM 및 브랜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재 개발뿐 아니라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소

재 설계와 제형·효능 검증, 제품 적용으로 이어지는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결 종속기업은 코셀러코리아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및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의 종속기업인 케이오니리

카코스메틱스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종속기업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국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으

로 화장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26년 6월말 기준 최대주주는 박진오 대표이사로 지분 22.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종호 대표이사 19.6%를 포함

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0.9%이다. 박진오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봉엘에스와 피엔케이피부임

상연구센타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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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기업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및 실적(1H26 기준)  (단위: 억원)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매출 순손익 

코셀러코리아㈜ 75.25% 한국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1.7 0.2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55.91% 한국 피부임상연구센터 122 36 

케이오니리카 코스메틱스㈜* 100.0% 한국 화장품 연구업 및 연구개발대행 6 -3 

주: 케이오니리카 코스메틱스㈜는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가 100% 보유, 종속기업 실적은 연결조정 전 각 법인 개별 기준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986 

1990 

1995 

2000 

2002 

2003 

2005 

2008 

2009 

 

2010 

(주)대봉 설립 

의약품 수출입업, 제조업 진출 

인천 남동공단 공장 준공, 본사 이전 

대봉㈜에서 대봉엘에스㈜로 상호 변경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BGMP인증 획득 

중앙연구소 설립 

코스닥시장 상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ARB계열 제품 개발,  

제제개발, 합성 

대봉LF (해양수산물배합사료생산제작) 지분투자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CCB계열 제품 개발, 합성 

천연물소재응용연구소팀 발족 (제주, 인천) 

P&K피부임상연구센타㈜ 지분출자 설립 
 

2011 

2013 

2014 

 

2015 

 

2016 

대만, 일본 화장품소재 아미노산 수출 확대 

인천천연물소재응용연구소로 승격 

천연화장품소재기술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천연화장품소재기술 'BEST Beauty Innovator'수상 

제주천연물소재응용연구소 확장 

PIC/S 에 의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승인 

인천1공장, 화장품소재부분 생산설비 증설완료 

제주천연물 소재응용연구소 확장 이전(제주테크노파크 →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공장 설립 (화장품소재, 식품첨가물) 

국제화장품원료박람회(In-Cosmetics Korea), 천연화장품소재기술  

'IBITA Innovative & Creative Raw Material Producer' Award 수상 
 

2017 

2018 

2019 

2020 

2022 

2022 

2023 

2024 

 

 

2025 

박진오 대표,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장 취임 

1백만 불 수출의 탑 

송도 첨단 신소재 연구소 건립 투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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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260㎡(1,893평) 규모의 화성공장 준공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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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MDA 제조품질기준 인증 

Lubrizol 전략적 파트너쉽 협약 

 '아미노산 제품화 기술 개발' CJ제일제당 공동협업 정부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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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부문 

 대봉엘에스의 주요 사업부문은 BEAUTY(화장품 소재), PHARMA(의약품 소재), MEDICAL DEVICE(의료기기)로 구분

된다. BEAUTY는 현재 매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이며, PHARMA는 기존 원료의약품 공급을 기반으로 개량신약

과 바이오 원료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MEDICAL DEVICE는 소재 설계와 DDS 기술을 완제품에 적용하는 신규 사업

으로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주요 종속기업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는 화장품 및 미용기기의 효능 

검증을 담당하는 인체적용시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사는 화장품 소재 개발부터 완제품의 효능 검증, 완제품 사업

화까지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부문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1H26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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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장품 소재(BEAUTY) 

화장품 소재를 중심으로 

고기능성·고부가 소재 확대 

화장품 소재(BEAUTY)는 대봉엘에스의 주력 사업으로, 제형을 구성하는 기초소재(Base)부터 피부 효능을 부여하는 

기능성 소재(Actives)까지 1,200종 이상의 화장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천연소재·발효소재·펩타이드 등 자체 개발 

원료와 글로벌 소재기업의 원료를 함께 취급하며,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와 OEM·ODM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화장품 소재 매출은 3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8% 상승하며, 동사의 외형 성장을 주도하

고 있다. 

 

화장품 소재사업 경쟁력은 다품종 소재 포트폴리오와 고객사의 제품 개발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에 있

다. 고객사의 제품 콘셉트와 목표 효능에 맞춰 소재를 선정하고, 필요 시 신규 소재 설계부터 제형·효능 검증, 제품 적

용까지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BASF와 장기간 원료 공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Lubrizol의 펩타이드·액티브 소재를 

국내 고객사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소재 소싱 역량도 확보하고 있다. 자체 개발 소재와 외부 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

어 고객사의 다양한 제품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클린뷰티와 더마뷰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고도화되고 있다. 천연·발효·비건·업사이클링 소재와 함께 펩타

이드·DDS·바이오 소재 등 효능과 전달력을 강화한 원료를 확대하고 있으며, 코스맥스와 공동개발 중인 친환경 점증제 

Lipid Gum, 한국콜마와 공동특허를 출원한 HRP-NMN 등 고객사와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범용 소재 대비 고부가 소재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2) 원료의약품(PHARMA) 

기존 API에서 개량신약·바이오 

원료로 사업영역 확대 

PHARMA는 호흡기·고혈압·소화기계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API)을 제조·공급하는 기존 사업과 자체 기술

을 활용한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다. 2026년 상반기 의약품 소재 매출액은 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감

소하였다. 기존 API 사업은 장기간 축적한 아미노산 제조와 정밀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공결정 설계, 고순도 이성질체 분리, 신규염 설계 등을 활용해 개량신약 및 고부가 의약품 소재로 개발 범

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 L-엘도스테인, 아질사르탄 신규염, GLP-1 계열 리라글루티드 API와 배지용 

고순도 아미노산이다. 에피나코나졸과 L-엘도스테인은 제약사 기술이전을 통해 계약금·마일스톤·러닝로열티를 확보하

는 사업모델이며, 아질사르탄은 원료의약품 등록 이후 API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리라글루티드는 2026년 6월 인도 

Shilpa Medicare 및 중남미 Salu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배지용 아미노산은 

CJ제일제당과 공동 국책과제를 통해 GMP 생산공정을 개발 중이다. 기존 API 공급에 기술이전과 신규 원료의 반복 

공급이 추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PHARMA의 매출원과 수익구조가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의료기기(MEDICAL DEVICE) 

자체 소재·DDS 기술의 완제품 

상용화 추진 

MEDICAL DEVICE는 화장품과 의약품 소재에서 축적한 생체모방(Biomimetics), 생체접착 및 DDS 기술을 의료기기 

완제품으로 확장하는 사업부문으로, 소재 공급 중심에서 완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측면

에서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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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용화 제품은 2등급 창상 피복재 DB JINO Algi Bio Cell MD(병원용 MD크림)이다. 알지네이트 하이드로겔과 바이

오셀룰로오스 나노섬유 등을 적용한 생체접착 소재로 개발했으며, 2026년 1월 개발을 완료해 병원·제약사 대상 B2B

와 약국·H&B 채널 중심의 B2C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사를 통한 생산 내재화도 병행하고 있어 초기 판매 확대와 

생산 안정화가 향후 사업 규모를 결정할 주요 변수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마이크로니들 기반 탈모 DDS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태아연골유래 배양액 등 유효성분을 하이드로

젤 및 마이크로니들과 결합해 두피에 직접 전달하는 탈모 솔루션으로, 현재 반복생산을 통한 공정 재현성과 품질 일관

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DB JINO Algi Bio Cell MD(2등급 창상피복재)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4) 종속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화장품 중심의 인체적용시험 및 

효능 검증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는 화장품,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과 in-vitro 시험을 수

행하는 주요 종속기업이다. 피부 보습·미백·주름 개선 등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 결과와 관련 기술정

보를 고객사에 제공한다. 2026년 상반기 P&K 매출액은 1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하였다. 화장품 브랜드

의 신제품 출시 확대와 효능 중심 마케팅 강화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과 미용기기 등으로 시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P&K는 연결 실적 기여뿐 아니라 대봉엘에스의 BEAUTY 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다. 대봉엘에스가 화

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고객사의 제형 및 제품 적용을 지원한 뒤 P&K가 완제품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어, 소재 개발부

터 제형·제품 적용, 효능 검증으로 이어지는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더마·고기능성 화장품에서 성분 차별화와 

함께 객관적인 효능 근거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소재 연구개발과 인체적용시험의 연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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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사업 부문별 매출추이(연결 기준) 

 
자료: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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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수출 확대와 인디브랜드 성장에 따른 화장품 소재 수요 증가 

수출 지역 다변화와 품목 확장으로 

성장세 가속 

한국 화장품 산업은 수출 지역 다변화와 인디브랜드의 성장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

품 수출액은 2021년 91.8억달러에서 중국 소비 둔화와 현지 브랜드의 성장 등으로 2022년 79.5억달러까지 감소했으

나, 2023년 84.6억달러, 2024년 101.8억달러, 2025년 114.3억달러로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202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2021~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5.6%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25년 프랑스

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2026년에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잠정 집계 기준 1H26 화장품 수출액은 70.0억달러

(+27.3% YoY)로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세청 통관자료 집계에서도 69.8억달러

(+26.9% YoY)로 유사한 성장세가 확인된다. 2024년 이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성

장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K-뷰티의 해외 소비자 기반과 판매채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화장품 수출 규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이 최대 수출 지역으로 부상, 

유럽 성장세도 확대. 

기초화장품이 성장을 주도하고 

헤어·바디케어로 품목군 확대 

수출 성장과 함께 중국 중심의 판매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수출 지역별 수출액은 미국 21.8억달

러, 중국 20.2억달러, 일본 10.9억달러 순으로 미국이 최대 수출 지역으로 올라섰다. 미국의 수출 비중은 2022년 

10.6%에서 2025년 19.1%로 상승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5.4%에서 17.7%로 낮아졌다. 상위 5개국 이외 지역의 

비중도 25.0%에서 43.4%로 확대되며 유럽·중동·동남아 등으로 판매 기반이 다변화되고 있다. 1H26에도 미국 수출액

이 14.5억달러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으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미국 수출은 11.0억달러(+49.6% YoY), 영국 

2.2억달러(+174.0% YoY), 네덜란드 1.6억달러(+297.7% YoY)를 기록하는 등 북미와 유럽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수

출 지역 확대는 특정 국가의 소비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K-뷰티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히는 요

인으로 판단한다. 

 

제품군별로는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액은 85.3억달러

(+11.5% YoY)로 전체 화장품 수출의 74.7%를 차지했으며,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15.1억달러(+11.9% YoY), 인체세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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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류는 5.8억달러(+27.5% YoY)를 기록하였다. 1H26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액이 54.7억달러(+33.1% YoY)로 

증가하며 수출 비중이 78.3%까지 확대되었고, 인체세정용 제품류도 3.3억달러(+25.3% YoY)로 반기 최대 실적을 기

록하였다. K-뷰티의 성장은 기초 스킨케어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클렌징·바디케어 등 인접 제품군으로도 확대되

고 있어 관련 화장품 원료 수요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제품 유형별 수출비중(2025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2025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  국내 화장품 수출 상위 5개국 수출액 증가율(24-25 YoY)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K-뷰티 성장은 국내 화장품 

ODM, 화장품 소재 산업 수요 

증가로 이어짐 

최근 K-뷰티 수출 확대에서 주목할 변화는 인디브랜드를 포함한 중소 화장품 기업의 성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

면 2025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83.2억달러(+21.5% YoY)로 증가했으며, 수출 대상국도 204개국으로 확대되

었다. 1H26 수출액도 50.7억달러(+30.7% YoY)로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유럽과 북미 수출은 각각 

62.4%, 36.8%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전체 산업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K-뷰티 수출 성장

의 주체가 기존 대형 브랜드에서 다양한 중소·인디브랜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디브랜드의 성장은 국내 화장품 ODM 산업에도 긍정적이다. 인디브랜드는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보다 전문 

ODM 업체를 활용해 제품을 출시하고, 해외 판매 성과에 따라 후속 SKU와 판매지역을 확대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브랜드 수와 제품 출시가 증가할수록 ODM 업체의 생산물량과 신규 제품 개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

이다.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 기준 주요 ODM 업체의 생산액은 코스맥스 1조 6,104억원(+19.5% YoY), 한국콜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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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012억원(-8.4% YoY), 코스메카코리아 3,531(+41.2% YoY)억원을 기록하였다. K-뷰티 수출 성장과 인디브랜드의 

고객 기반 확대가 국내 ODM 업체의 생산 및 개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관련 후방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 

 

화장품 소재 산업은 이러한 ODM 생산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분야이다. 화장품 제조에는 정제수·유화제·계

면활성제·오일 등 제형을 구성하는 기초소재와 보습·미백·탄력·진정 등의 효능을 부여하는 기능성 소재가 사용된다. 완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기존 소재의 발주량이 확대되고, 브랜드 및 SKU가 늘어날수록 신규 제형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재 개발 수요도 증가한다. 특히 인디브랜드의 제품 출시 주기가 짧고 제품별 차별화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다

양한 소재 포트폴리오와 고객 맞춤형 개발 역량을 보유한 화장품 소재업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범용 원료에서 클린·더마·고기능성 소재로 경쟁구조 변화 

클린·더마 중심 제품 차별화로 

고기능성·효능 기반 소재의  

중요성 확대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원료의 경쟁력도 가격과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성분의 차별성, 효능,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킨케어 제품이 세분화되고 브랜드 간 성분 경쟁이 심화되면서 천연·발

효·비건·업사이클링 등 클린뷰티 소재와 펩타이드·PDRN·바이오 소재 등 피부 효능을 강조할 수 있는 고기능성 원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확대가 있다.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분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에 사용된 원료와 효능을 직접 확인하는 소비행태가 확산

되고 있다. 여기에 친환경 소비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원료의 유래와 생산방식, 환경적 영향도 제품 선

택의 주요 고려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화장품 브랜드는 원료의 안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제품 차별화 요소

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클린뷰티와 비건뷰티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클린뷰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우려하는 성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료의 안전성·투명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제품군을 의미한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은 2025년 105억달러에서 2026년 119

억달러, 2033년 353억달러로 확대되며 2026~2033년 연평균 16.8% 성장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스킨케어가 전

체 시장의 41.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동물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시장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비건 화장품 시장은 2025년 50.4억달러에서 2026년 57.5

억달러, 2031년 111.3억달러로 성장하며 2026~2031년 연평균 성장률은 14.1%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마·고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차별화된 성분과 함께 실제 피부 효능을 구현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부 

진정·장벽 개선·탄력·안티에이징 등 제품별 효능이 세분화되면서 펩타이드·PDRN·성장인자 등 바이오 소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효성분의 안정성과 피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DDS(약물전달시스템) 및 제형 기술도 제품 경쟁력

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소재는 원료 자체의 효능뿐 아니라 완제품에 적용했을 때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재 개발과 제형·효능 검증 역량의 연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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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화장품 소재업체의 경쟁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용 소재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중요한 반면, 클린·고기능성 소재에서는 차별화된 원료 개발기술과 인증, 효능 데이터, 고객사의 제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지원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브랜드와 ODM 업체가 특정 성분을 제품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활용

할수록 소재업체가 제품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대봉엘에스는 천연·발효 소재와 펩타이드 등 고기능성 소재를 확대하고, 자체 R&D와 글로벌 소재기업과의 협력을 통

해 고객사의 제품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클린·더마 중심의 시장 성장과 고기능성 소재의 중요성 확대는 동사가 

보유한 소재 포트폴리오와 공동개발 역량의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  글로벌 비건 화장품 시장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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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소재 고성장 지속, 대형 ODM 기업들과 공동개발 소재 상용화로 성장동력 확대 

K-뷰티 성장과 차별화된 

소재·R&D 역량을 기반으로 

화장품 소재 고성장 지속, 

하반기 대형 ODM 공동개발 소재 

상용화로 성장동력 확대 

대봉엘에스의 화장품 소재 사업은 K-뷰티 수출 확대와 고객사의 생산물량 증가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화장품 소재 매출액은 3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8% 증가했으며, 연결 매출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기존 고객사의 발주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매출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화장품 소재 사업이 연결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1,200종 이상의 폭넓은 소재 포트폴리오와 클린·더마 중심의 R&D 역량이 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천연·발효·비건·업사이클링 등 클린뷰티 소재와 펩타이드·바이오 소재·DDS 등 효능과 전달력을 강조한 더

마 소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기초소재부터 천연·기능성·펩타이드 등 고기능성 원료까지 다양한 포트폴리

오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제품 콘셉트와 제형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소재 선정부터 제형·효능 검증과 제품 적용까지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K-뷰티의 경쟁 영역이 기초 스킨케어에서 더마·헤어케어 등으로 확대되고 기능성 중심의 제

품 차별화가 강화될수록 동사의 소재 개발 및 고객 대응 역량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소재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소재 포트폴리오 확대와 고객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는 BASF와 4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Lubrizol과의 기술·소재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기능성 소재의 국내 적

용을 확대하고 있다. Lubrizol 산하 Lipotec은 펩타이드 기반 기능성 소재에 강점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일명 ‘바르는 

보톡스’로 알려진 Acetyl Hexapeptide-8을 최초 개발하였다. 대봉엘에스는 자체 개발 소재에 글로벌 펩타이드·액티

브 소재를 더해 고기능성 원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 수요에 대응하

고 있다. 클린·더마 중심으로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차별화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자체 R&D와 글로벌 소재 소싱 역

량을 동시에 보유한 점은 동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ODM 업체와의 공동개발 성과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전망이다. 코스맥스와는 

기존 합성 점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점증제 Lipid Gum의 제형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후

보 선정 이후 독점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콜마와는 가수분해 쌀 단백질을 활용해 NMN의 안정성과 피부 효능을 

개선한 HRP-NMN을 공동개발했으며, 원료·제형 관련 공동특허 출원과 함께 독점 공급용 프리미엄 DDS 원료로 사업

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소재 모두 2026년 하반기 상용화가 예정돼 있어 기존 소재의 물량 성장에 신규 고부가 소재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화장품 소재 사업은 기존 고객사의 발주 증가와 신규 고객 확대에 따른 물량 성장에 고기능성 소재 비중 확대와 

대형 ODM 공동개발 소재의 상용화가 더해지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고객사의 제품 개발 초기부터 

소재 선정과 제형·효능 검증에 참여하는 공동개발이 확대될수록 신규 소재의 채택과 적용 제품 확대, 반복 발주로 연결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 소재의 물량 성장과 고부가 신규 소재의 상용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화장품 소재 

투자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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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중기적으로도 동사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화장품 소재 매출 추이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200+ 소재 포트폴리오와 클린 더마 R&D로 차별화 소재를 제품화하는 개발 파트너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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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과의 장기 파트너십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re Beauty 소재프로젝트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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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신약·신규 API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가시성 확대 

기존 API 매출 기반에  

개량신약 기술이전, GLP-1,  

신규 API, 바이오 원료 공급 등이 

가시화되며 성장동력 확대 기대 

대봉엘에스의 원료의약품 사업은 기존 API 매출을 기반으로 개량신약 기술이전과 신규 API·바이오 원료 공급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Pharma 매출액은 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해 기존 원

료의약품 사업의 외형 성장은 정체된 모습이다. 다만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과 L-엘도스테인의 비임상 데이터 확보, 

GLP-1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사업화 단계가 진전되면서 기존 API 공급 중심의 매출구

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개량신약에서는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과 L-엘도스테인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은 공결

정 기술을 활용해 기존 성분의 용해도와 흡수 특성을 개선한 경구용 손발톱무좀 치료제 후보물질로, 2025년 3분기 비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다.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인도 등 6개국에서 21건의 특허를 확보했으며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

으로 License-out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이전이 성사될 경우 계약금과 개발·상업화 마일스톤, 출시 이후 러닝로열티가 

주요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L-엘도스테인은 기존 DL-엘도스테인에서 약효 기여도가 낮은 D형을 제거하고 L형만을 활용하는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이다. 기존 대비 절반 용량에서 동등한 거담 효과와 높은 안전성 여유를 확인했으며, 비임상 효능·안전성 데이터와 글

로벌 IP·DMF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와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 파이프라인은 기존 API를 직접 제

조·판매하는 사업과 달리 자체 개발기술을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로 수익화할 수 있어, 기술이전 성사 시 Pharma 사

업의 수익모델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API 공급도 순차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아질사르탄 신규염은 기존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 용해도와 흡수율을 개선

한 품목으로 비임상 효능·PK 확인 이후 CMC 및 Scale-up 단계에 진입했으며, 원료의약품 등록 이후 초도 공급을 추

진할 계획이다. GLP-1 계열에서는 리라글루티드 API의 글로벌 공급을 위해 2026년 6월 인도 Shilpa Medicare 및 중

남미 Salu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2026년 DMF 및 API 공급 준비를 거쳐 2027년 초기 공급과 Binding 

Fee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공급량에 연동한 Running Fee와 세마글루티드 등 후속 품목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지용 고순도 아미노산은 기존 아미노산 제조기술을 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확장하는 신규 사업이다. 동사는 약 40년

간 축적한 아미노산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고순도 아미노산 4종의 GMP 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CJ제일제당과 

공동 국책과제를 통해 고순도화 공정 및 생산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완료 이후에는 세포배양 배지용 원료의 

OEM 공급을 통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 신규 파이프라인의 연결 실적 기여는 제한적이나, 기술이전·API 직접 공급·글로벌 파트너십·OEM 공급 등 품목별 

수익화 방식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2027년에는 개량신약 기술이전 여부와 아질

사르탄·GLP-1 API의 초기 공급이 Pharma 사업의 성장 전환 여부를 판단할 주요 변수이다. 사업화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API 매출에 기술료와 고부가 원료 매출이 추가되면서 원료의약품 부문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능



 

 
    

 

 

 

 

 

 

 17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의약품 주요 파이프라인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K 실적 레버리지 본격화, 시험영역 및 글로벌 사업 확장 기대 

시험영역 다변화와 해외 진출, 

그룹 연계를 통한 추가 성장 기대 

종속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P&K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2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9억원으로 

52.6% 증가하였다. 영업이익률도 2024년 14.5%에서 2025년 17.3%로 2.8%p 상승하였다. 인체적용시험은 시험

센터와 전문 연구인력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시험 수주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로, 2025년에는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됐다. 

 

2026년 상반기에는 1분기 수익성 둔화 이후 2분기 빠른 회복세가 나타났다. 1Q26 매출액은 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

비 3.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49.8% 감소하였다. 전년동기의 높은 기저와 함께 매출원가율이 

47.3%에서 52.2%로 상승하고 판관비율도 23.1%에서 32.4%로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은 29.6%에서 15.4%로 하

락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수주잔고는 6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해 시험 수요 자체가 둔화된 것은 아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Q26에는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회복되었다. 매출액은 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했고, 영

업이익은 15억원으로 83.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2.9%까지 상승하였다. 주력인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매출은 

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했으며, 건강기능식품·미용기기 등이 포함되는 기타 인체적용시험 매출은 9억

원으로 152.8% 증가하였다. 이에 2026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약 1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약 25억원으로 9.9% 감소하였다. 상반기 이익은 1분기 수익성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를 하회했으나, 2

분기부터 비화장품 시험 확대와 가동률 상승이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향후에는 화장품 중심의 시험 포트폴리오가 건강기능식품과 미용기기 등으로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

될 전망이다. P&K는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융합뷰티연구센터를 설립해 관련 

시험 역량을 강화하였다. 신규 시험 분야에서도 기존 시험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매출 확대 시 추가적인 

어떻게수익이나나요?개발품목 적용분야 무엇이다른가요? 현재어디까지왔나요?

1 에피나코나졸공결정형
Efinaconazole co-crystal

먹는손발톱무좀치료제
바르는약은1년가까이써야하고, 기존먹는약은간부담이큼

→ 하루1회· 4주복용을목표로공결정기술로흡수율개선

비임상(동물시험) 완료(2025년3분기) 6개

국특허21건· 기술가치평가100억원

제약사기술이전

계약금+ 마일스톤+ 러닝로열티

2 L-엘도스테인
L-Erdosteine

가래· 기침치료제

(진해거담제)

기존약(DL형)에서효과기여가낮은절반(D형)을제거

→ 절반용량으로같은효과, 안전성여유약30배

비임상효능· 안전성데이터확보글

로벌IP · DMF 기반사업화준비

제약사기술이전

계약금+ 마일스톤+ 러닝로열티

3 Azilsartan DCHA
아질사르탄신규염

고혈압치료제원료
새로운염(DCHA) 형태로용해도66배· 흡수율1.7배개선

→ 더잘녹고안정적인고혈압약원료

비임상효능· PK 확인

특허등록1건· 출원1건, CMC · Scale-up 단계진입

원료(API) 공급

원료의약품등록후초도공급→ 공급확대

4 GLP-1 (리라글루티드)
GLP-1 analogue API

비만· 당뇨치료제원료
고가의GLP-1을인도Shilpa · 중남미Salud와협력해합리적

가격으로공급, 이후세마글루티드로확장

전략적파트너십체결(2026년6월)

DMF · API 공급준비중

파트너공급(반복수익)

Binding Fee + 공급량연동Running Fee

   

5 배지용아미노산
바이오산업의세포

배양배지원료

40년축적한아미노산제조기술기반으로고순도아미노산

4종의GMP 생산공정개발

배지용아미노산국산화를통한국내외배지공급망진입추진

CJ제일제당공동국책과제수행

고순도화공정개발및GMP 생산설비구축추진

과제연계OEM 공급

국내외배지시장대상반복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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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안정적인 성장에 건강기능식품·미용기기 시험 수요가 더

해질 경우 고객 및 매출구조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장기 성장동력은 해외 사업 확대이다. P&K는 2,500개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와 화장품에 특화된 시험 프로토콜을 확

보하고 있으며, 국가별 자외선차단 시험 프로토콜 구축과 미국 FDA 제품등록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 규제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유럽 시험기관 및 글로벌 뷰티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중심의 사업구조를 해외로 

넓히고 있어, 국내에서 축적한 시험 레퍼런스가 해외 고객 확보로 연결될 경우 대상 시장과 고객 기반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향후 해외 시험 수주와 글로벌 고객 확보 여부가 P&K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판단된다. 

 

대봉엘에스와의 사업 연계도 추가적인 성장기회이다. 대봉엘에스가 고객사와 화장품 소재 및 제형을 공동개발하는 과

정에서 P&K의 인체적용시험을 연계할 경우 원료 단계의 개발부터 완제품 효능 검증까지 고객 대응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기능성·더마 화장품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효능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그룹 공동개발 프로

젝트가 증가할 경우 P&K의 신규 시험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성장과 시

험영역 확대를 기반으로 이익 레버리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사업과 대봉엘에스와의 공동개발 확대가 중장기 성장 

여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P&K 매출액 추이(연결 기준)  P&K 영업이익 추이(연결 기준) 

 

 

 
자료: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K 분기별 실적 추이(연결 기준) (단위: 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65 55 51 58 62 66 

(YoY) 54.3 43.8 7.1 12.7 -3.4 20.1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52  47  44  45  51  52  

기타 인체적용시험 10  4  3  8  7  9  

In-Vitro시험 외 3  5  4  4  4  5  

영업이익 19 8 5 8 10 15 

영업이익률 (%) 29.6 15.0 8.9 13.0 15.4 22.9 

자료: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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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실적 추이 

화장품 소재와 P&K의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연결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상회 

대봉엘에스의 2025년 연결실적은 매출액 1,021억원(+8.6% YoY), 영업이익 73억원(-19.0% YoY), 지배주주순이익 

101억원(+37.0% YoY)이다. 화장품 소재와 종속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의 매출 성장이 외형 확대를 견

인하면서 연결 매출액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상회하였다. 반면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

업이익률은 2024년 9.6%에서 2025년 7.2%로 2.4%p 하락하였다. 

 

부문별로는 화장품 소재와 P&K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대봉엘에스 별도 기준 화장품 소재 매출은 614억원(+10.6% 

YoY)으로 증가하였으나, 원료의약품 매출은 177억원(-8.0% YoY)으로 감소하였다. K-뷰티 수출 확대와 국내 브랜드

·ODM사의 생산 증가가 화장품 소재 수요 확대를 견인하면서 화장품 소재가 별도 실적 성장을 주도하였다. P&K의 

2025년 연결 매출액도 228억원(+27.6% YoY)으로 증가하였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수주 확대와 전방산업 호조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화장품 소재와 P&K의 성장이 원료의약품 매출 감소를 상쇄하며 연결 외형 확대를 이끌었

다. 

 

수익성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둔화되었다. 연결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28.5%에서 2025년 27.9%

로 0.6%p 하락했으며, 판관비율은 2024년 18.8%에서 2025년 20.8%로 2.0%p 상승함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

률은 7.2%로 전년 대비 2.4%p 하락하였다. 판관비는 2024년 177억원에서 2025년 212억원으로 19.3% 증가해 매

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송도 B&H PLEX 준공 및 이전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판관

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P&K는 매출 증가와 시험 인프라 가동률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39억원(+52.6% 

YoY), 영업이익률이 17.3%(+2.8%p)로 개선되며 연결 수익성 하락을 일부 상쇄하였다. 

 

  2026년 실적 추이 및 전망 

하반기 신규 화장품 소재 상용화와 

의약품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성과는 추가적인 실적 상향 요인 

대봉엘에스의 2026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1,268억원(+24.3% YoY), 영업이익 132억원(+80.1% YoY), 지배주주순이

익 137억원(+36.2% YoY)을 전망한다. 화장품 소재의 높은 성장세가 연중 지속되는 가운데 P&K의 인체적용시험 수요 

증가와 신규 고부가 화장품 소재의 상용화가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익성은 매출 증가와 고부가 소재 

비중 확대를 반영해 매출총이익률이 2025년 27.9%에서 2026년 28.7%로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7.2%에서 

10.4%로 3.2%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상반기(1H26) 연결 매출액은 627억원(+19.7% YoY), 영업이익은 57억원(-5.1% YoY), 지배주주순이익은 12

억원(-88.1% YoY)을 기록하였다. 화장품 소재가 외형 성장을 주도했다. 1H26 화장품 소재 매출액은 396억원

(+28.8% YoY)으로 연결 매출의 약 63%를 차지했으며, 특히 2Q26에는 216억원(+35.9% YoY)으로 성장 폭이 확대

되었다. 반면 1H26 원료의약품 매출액은 93억원(-2.7% YoY)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1H26 영업이익률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매출원가율은 1H25 70.7%에서 1H26 

실적추이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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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로 2.2%p 상승했으며, 판관비도 94억원에서 113억원(+20.7% YoY)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영업이익률은 

1H25 11.4%에서 1H26 9.0%로 2.4%p 하락하였다. 다만 2Q26 영업이익은 37억원(+56.0% YoY), 영업이익률은 

10.9%(+2.0%p YoY)로 개선되면서 1분기 대비 수익성이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과 영업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연간 추정치를 감안한 2H26 매출액은 약 

641억원(+29.0% YoY), 영업이익은 약 75억원으로 추정하며, 영업이익률은 약 11.8%로 1H26 9.0% 대비 상승할 전

망이다. 화장품 소재는 기존 고객사의 발주 증가와 신규 고객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맥스와 공동개발한 Lipid 

Gum, 한국콜마와 공동개발한 HRP-NMN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두 소재 모두 2026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소재의 물량 성장에 신규 고부가 소재 매출이 추가되면서 화장품 소재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다. 

 

P&K의 실적 회복도 하반기 수익성 개선의 가시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Q26에는 매출 성장 정체와 비용 부담으로 수

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2Q26 매출액은 66억원(+20.1% YoY), 영업이익은 15억원(+83.0% YoY)을 기록하

며 영업이익률이 22.9%까지 상승하였다. 주력인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성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미용기기 등이 포

함된 기타 인체적용시험 매출도 확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시험 인프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

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원료의약품은 기존 API 매출을 기반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파이프라인의 사업화가 추

가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과 L-엘도스테인의 기술이전, 아질사르탄 신규염 및 

GLP-1 API 공급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계약·인허가 일정에 따라 실적 반영 시점의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성과

는 2026년 추정치에 보수적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2026년 실적 성장은 이미 높은 매출 증가세가 확인된 화장품 소

재와 2분기부터 수익성이 회복된 P&K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신규 화장품 소재의 상용화와 의약품 파이프

라인의 사업화 성과는 추가적인 실적 상향 요인으로 판단한다. 

 

분기별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259  265  248  248  291  337  

(YoY) 12.8  12.2  2.5  7.3  12.0  27.2  

제품 58  61  53  51  55  72  

상품 137  150  146  138  170  196  

용역(P&K등) 65  54  50  57  60  64  

임대 0  0  0  3  4  5  

영업이익 36  24  8  6  20  37  

영업이익률 (%) 13.9  8.9  3.1  2.4  6.9  10.9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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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추이  영업이익 추이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935 876 940 1,021 1,268 

증가율 (%) 12.7 -6.3 7.2 8.6 24.3 

제품 198  225  242  223  251  

상품 557  503  520  570  730  

용역(P&K등) 179  148  178  225  269  

임대       3  18  

매출원가 685 662 672 736 904 

매출원가율 (%) 73.3 75.6 71.5 72.1 71.3 

매출총이익 250 214 268 285 364 

매출총이익률 (%) 26.7 24.5 28.5 27.9 28.7 

영업이익 82 38 91 73 132 

영업이익률 (%) 8.7 4.3 9.6 7.2 10.4 

증가율 (%) -15.6 -53.5 138.2 -19.0 80.1 

세전계속사업이익 107 63 112 147 201 

(지배주주)당기순이익 86 42 73 101 137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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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정상화 대비 낮아진 밸류에이션 수준 

2026년 예상실적 기준 

PER 6.2배, PBR 0.6배 수준 

대봉엘에스의 2026년 예상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ER 6.2배, PBR 0.6배 수준이다. 2026년 연결 매출액은 1,268억

원(+24.3% YoY), 영업이익은 132억원(+80.1% YoY), 지배주주순이익은 137억원(+36.3% YoY)으로 전망하며, ROE도 

2025년 7.4%에서 2026년 9.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화장품 소재의 높은 성장세와 P&K의 실적 개선이 이어

지는 가운데 영업이익률도 2025년 7.2%에서 2026년 10.4%로 회복되면서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

할 전망이다. 

 

동사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장품 소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사업구조와 시가총액 규모가 유사한 

현대바이오랜드, 선진뷰티사이언스, 삼양KCI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비교기업의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부재

해 3Q25~2Q26 TTM 기준으로 비교하면 평균 PER은 11.5배이며, 2Q26 기준 평균 PBR은 0.8배이다. 대봉엘에스의 

2Q26 PBR은 0.6배로 비교기업 평균을 하회하는 반면, TTM PER은 62.6배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다만 높은 TTM 

PER은 3Q25~2Q26 기간 중 금융손익 악화로 지배주주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향

후 이익창출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1H26 지배주주순이익은 12억원(-88.1% YoY)에 그쳤으나, 이는 영업실적보다 통화선물 손실과 이자비용 증가 

등 금융손익 악화의 영향이 컸다. 하반기에는 화장품 소재 매출 성장과 고부가 소재 비중 확대, P&K의 영업 레버리지

를 기반으로 영업이익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지배주주순이익은 137억원(+36.3% YoY)으로 추정한다. 

이에 당사 추정치 기준 2026F PER은 6.2배까지 낮아진다. 비교기업의 TTM PER과 동사의 Forward PER은 기준 시

점이 달라 직접적인 배수 비교에는 제약이 있으나, 현재 TTM PER에는 일시적인 순이익 감소 영향이 크게 반영된 반

면 향후 이익 정상화를 반영한 Forward PER은 크게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PER, PBR 밴드차트와 비교해도 현재 주가는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5개년 PER 밴드는 

6.2~35.6배, PBR 밴드는 0.5~1.3배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2025년 이후 주가 조정으로 현재 주가는 PER과 PBR 

모두 밴드 하단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PBR은 2024년 1.1배, 2025년 0.9배에서 2Q26 0.6배로 낮아졌으며, 2026년 예

상실적 기준으로도 0.6배 수준이다. 반면 ROE는 2023년 3.5%에서 2024년 5.8%, 2025년 7.4%로 상승했으며 

2026년에는 9.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ROE가 개선되는 구간에서 PBR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에서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 

 

동사의 최근 주가 흐름은 영업실적의 개선 방향성과 괴리가 확대된 모습이다. 2Q26 영업이익은 37억원(+56.0% 

YoY)으로 증가하며 수익성 회복이 확인됐고, 2026년 연간 영업이익도 132억원(+80.1% YoY)으로 2024년의 기존 최

고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주가는 5개년 PER·PBR 밴드 하단 수준까지 조정되면서 실적 개선에도 밸류에

이션은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다. 상반기 금융손익 변동에 따른 순이익 부진과 신규 사업의 실적 기여 시점에 대한 불확

실성이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하반기에는 화장품 소재의 높은 성장세 지속, 코스맥스·한국콜마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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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소재의 상용화, P&K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원료의약품 파이프라인의 사업화 진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될 경우 실적 불확실성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점차 완화되면서 현재 낮아진 밸류에

이션의 재평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PER 밴드 차트  PBR 밴드 차트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자료: 대봉엘에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0

10

20

30

40

50

'21/12 '22/12 '23/12 '24/12 '25/12 '26/12

(천원)

28.2x

20.9x

13.5x

35.6x

6.2x

0

5

10

15

20

25

'21/12 '22/12 '23/12 '24/12 '25/12 '26/12

(천원)

1.1x

0.9x

0.7x

1.3x

0.5x



 

 
    

 

 

 

 

 

 

 24 

동종기업 비교 (단위: 원, 억원, %, 배) 

 대봉엘에스 현대바이오랜드 선진뷰티사이언스 삼양케이씨아이 

주가(원) 2026년 10월 6일 종가 기준 7,680 5,010 7,000 5,030 

시가총액 (억원) 851 1,503 854 541 

자산총계(억원) 

2023 1,949 1,841 1,258 1,193 

2024 2,387 1,947 1,541 1,362 

2025 2,650 1,669 1,738 1,442 

2026F 2,910 N/A N/A N/A 

자본총계(억원) 

2023 1,532 1,360 728 1,064 

2024 1,640 1,380 828 1,185 

2025 1,749 1,361 890 1,255 

2026F 1,906 N/A N/A N/A 

매출액(억원) 

2023 876 967 726 1,099 

2024 940 1,195 794 1,102 

2025 1,021 1,305 808 1,168 

2026F 1,268 N/A N/A N/A 

영업이익(억원) 

2023 38 135 90 103 

2024 91 164 106 150 

2025 73 127 61 109 

2026F 132 N/A N/A N/A 

영업이익률(%) 

2023 4.3 13.9 12.5 9.3 

2024 9.6 13.7 13.4 13.6 

2025 7.2 9.7 7.5 9.3 

2026F 10.4 N/A N/A N/A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2023 42 81 56 110 

2024 73 57 91 147 

2025 101 3 60 97 

2026F 137 N/A N/A N/A 

PER(배) 

2023 24.3 18.6 17.9 7.5 

2024 20.3 23.8 12.1 5.1 

2025 12.8 510.1 19.1 7.5 

TTM 62.6 11.3 17.1 6.2 

2026F 6.2 N/A N/A N/A 

PBR(배) 

2023 0.8 1.1 1.4 0.7 

2024 1.1 1.0 1.4 0.6 

2025 0.9 1.0 1.3 0.6 

2Q26 0.6  1.0 1.0 0.4 

2026F 0.6 N/A N/A N/A 

ROE(%) 

2023 3.5 6.1 8.4 10.8 

2024 5.8 4.2 12.3 13.1 

2025 7.4 0.2 7.3 8.0 

TTM 1.0 9.2 5.8 6.8 

2026F 9.3 N/A N/A N/A 

PSR(배) 

2023 1.2 1.6 1.4 0.8 

2024 1.6 1.1 1.4 0.7 

2025 1.3 1.0 1.4 0.6 

2026F 0.7 N/A N/A N/A 

주: 1) 대봉엘에스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전망치. 2) TTM은 3Q25~2Q26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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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뷰티 성장세 둔화 가능성 

K-뷰티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화장품 소재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대봉엘에스의 최근 성장은 K-뷰티 수출 확대와 국내 브랜드·ODM사의 생산 증가에 따른 화장품 소재 수요 확대가 주

도하고 있다. 이에 향후 K-뷰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주요 브랜드 및 ODM사의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화장품 소

재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며,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비중이 높은 P&K의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K-뷰티의 성장세는 견조하나, 기저효과와 시장 성장 단계 등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률이 장기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만큼 전방산업 성장률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인이다. 

 

동사는 이러한 전방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화장품 소재에서는 고기능성·고부가 

소재 비중을 높여 제품 믹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원료의약품 사업을 개량신약·GLP-1·바이오 원료로 확장하고 의료기기 

제품화도 추진하고 있다. P&K도 기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서 건강기능식품·미용기기 등으로 시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소재가 실적 성장의 중심인 만큼 K-뷰티 업황에 대한 민감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나, 

Beauty 내 고부가가치화와 Pharma, Medical Device, 피부임상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특정 전방산업

에 대한 실적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노출에 따른 이익 변동성 

수입 원료와 외화 순부채, 

통화선물 거래에 따른 환율 노출로 

영업손익 및 순이익 변동성 확대 

가능성 

대봉엘에스는 화장품·의약품 원료의 일부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원가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원

화 약세 시 수입 원료의 원화 환산 매입단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원가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원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2026년 6월 말 연결 기준 외화표시 화폐성자산은 약 17억원, 외화표시 화폐

성부채는 약 96억원으로 순외화부채는 약 78억원이다. 외화표시 자산·부채만을 기준으로 원화가 각 외화 대비 10% 

약세를 보일 경우 세전손익이 약 7.8억원 감소하는 구조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존재한다. 

 

동사는 외화채무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선물 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손익은 분기별 세전이익

과 순이익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통화선물거래이익은 9.9억원, 거래손실은 

38.4억원으로 약 28.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반면, 2025년 상반기에는 약 48.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에 

통화선물 순손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77억원 악화되며 2026년 상반기 세전이익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입 원료에 대한 환율 노출이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외화채무와 환헤지 포지션에 따라 금융손익의 변

동성도 커질 수 있어 환율은 동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주요 변수로 판단한다. 

 

리스크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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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935 876 940 1,021 1,268 

증가율(%) 12.7 -6.3 7.2 8.6 24.3 

매출원가 685 662 672 736 904 

매출원가율(%) 73.3 75.6 71.5 72.1 71.3 

매출총이익 250 214 268 285 364 

매출이익률(%) 26.7 24.5 28.5 27.9 28.7 

판매관리비 168 176 177 212 232 

판관비율(%) 18.0 20.1 18.8 20.8 18.3 

EBITDA 113 72 124 118 233 

EBITDA 이익률(%) 12.1 8.2 13.2 11.6 18.3 

증가율(%) -10.6 -36.2 72.9 -5.1 96.9 

영업이익 82 38 91 73 132 

영업이익률(%) 8.7 4.3 9.6 7.2 10.4 

증가율(%) -15.6 -53.5 138.2 -19.0 80.1 

영업외손익 26 25 19 70 65 

금융수익 33 74 91 137 136 

금융비용 15 35 62 71 76 

기타영업외손익 8 -13 -10 5 5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0 2 4 4 

세전계속사업이익 107 63 112 147 201 

증가율(%) -12.2 -41.1 77.1 32.0 36.3 

법인세비용 -11 1 15 28 38 

계속사업이익 118 62 97 119 16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18 62 97 119 163 

당기순이익률(%) 12.6 7.1 10.3 11.7 12.8 

증가율(%) 17.4 -47.6 56.7 23.3 36.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6 42 73 101 137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302 1,132 1,152 1,110 1,270 

현금성자산 72 142 181 76 114 

단기투자자산 825 612 571 597 614 

매출채권 232 207 191 215 267 

재고자산 147 137 164 185 229 

기타유동자산 26 34 45 37 45 

비유동자산 559 817 1,235 1,540 1,640 

유형자산 384 448 805 599 599 

무형자산 5 7 8 9 9 

투자자산 159 351 411 415 516 

기타비유동자산 11 11 11 517 516 

자산총계 1,861 1,949 2,387 2,650 2,910 

유동부채 348 409 400 204 305 

단기차입금 214 279 157 43 123 

매입채무 70 62 78 68 84 

기타유동부채 64 68 165 93 98 

비유동부채 29 8 347 697 700 

사채 0 0 251 272 272 

장기차입금 12 1 80 394 394 

기타비유동부채 17 7 16 31 34 

부채총계 377 417 747 900 1,004 

지배주주지분 1,172 1,207 1,318 1,412 1,544 

자본금 55 55 55 55 55 

자본잉여금 250 249 292 291 291 

자본조정 등 -13 -13 -13 -13 -1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880 916 984 1,079 1,211 

자본총계 1,484 1,532 1,640 1,749 1,906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8 59 143 89 184 

당기순이익 118 62 97 119 163 

유형자산 상각비 30 33 33 44 100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1 

외환손익 2 2 2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2 -39 -18 -23 -82 

기타 -31 0 28 -52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18 -22 -306 -376 -221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28 24 201 97 -101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1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5 -94 -263 -395 -100 

기타 -35 48 -244 -79 -2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0 33 201 183 75 

차입금의 증가(감소) 156 54 -60 199 80 

사채의증가(감소) 0 0 30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0 -10 -9 -10 -5 

기타 -6 -11 -30 -6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10 70 39 -105 37 

기초현금 61 72 142 181 76 

기말현금 72 142 181 76 114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0.3 24.3 20.3 12.8 6.2 

P/B(배) 0.8 0.8 1.1 0.9 0.6 

P/S(배) 0.9 1.2 1.6 1.3 0.7 

EV/EBITDA(배) 4.9 12.4 12.5 14.3 5.6 

배당수익률(%) 0.6 0.5 0.4 0.4 0.7 

EPS(원) 778 377 662 907 1,236 

BPS(원) 10,567 10,889 11,885 12,737 13,924 

SPS(원) 8,434 7,903 8,475 9,206 11,439 

DPS(원) 50 50 50 50 50 

수익성(%)      

ROE 7.6 3.5 5.8 7.4 9.3 

ROA 6.8 3.2 4.5 4.7 5.9 

ROIC 10.2 4.1 10.1 5.6 11.6 

안정성(%)      

유동비율 373.8 277.1 287.6 544.3 417.1 

부채비율 25.4 27.2 45.6 51.5 52.7 

순차입금비율 -43.3 -29.3 -15.6 3.5 4.5 

이자보상배율 16.4 5.9 222.0 4.0 5.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4 0.4 0.5 

매출채권회전율 4.2 4.0 4.7 5.0 5.3 

재고자산회전율 6.5 6.2 6.2 5.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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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대봉엘에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08 대봉엘에스-고성장 Beauty, 가시화되는 Pharma 

2023.01.31 대봉엘에스-꾀 많은 토끼는 굴이 최소 3개!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